PNND and World Future Council launch a series of parliamentary hearings and other events on nuclear-weapon-free world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WFC) today launched [Parliamentary Events for Abolition (PEAs),] a series of hearings, seminars and other events in parliaments around the world to implement a landmark resolution, Toward a Nuclear Weapon Free World: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adopted by the 164 member parliaments of the Inter Parliamentary Union (IPU) in Geneva on 20 March 2014.
The parliamentary hearings/events, which will be held in cooperation with the IPU, will focus on key agreements in the IPU resolution, in particular the role that parliaments can play to highlight the economic and humanitarian imperative to abolish nuclear weapons, eliminate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security policies and promote multilateral negotiations to achieve a safe and secure nuclear-weapon-free world.
 
PNND and WFC announced the initiative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during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a preparatory meeting for the 2015 NPT Review Conference.
‘A Nuclear Free World will only be possible if parliamentarians around the world work together in order to offer real solutions to a lethal power game,’ said Birgitta Jonsdottir MP (Iceland) who represented the Iceland Parliament at the IPU Assembly in Geneva. ‘No one will be a winner if these weapons are used.’
‘These hearings will offer policymakers the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tried and tested nuclear disarmament policies,’ said Jakob von Uexkull, Found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and to explore feasible and practical action available to them to advance nuclear disarmament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s well as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first parliamentary event will be held in the Czech Parliament on May 15 hosted by Senator Alena Gajduskova, First Vice-President of the Senate of the Czech Republic and a PNND Council Member. In addition to the IPU resolution, the event will be following up on the vision and agenda for a nuclear-weapon-free world announced in Prague by US President Barak Obama on April 5, 2009, and the 2013 nuclear disarma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Council of Delegates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Parliaments must discuss these key issues for peace and security,’ said Senator Gajduskova. ‘We have to base our activities on a common set of rules, starting with human rights, which a nuclear war would violate. In addition, nuclear weapons belong to the most prominent roots of our budgetary problems.  Should we pay more for weapons than for th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world? It is clear that both questions are interdependent.’
PNND, WFC and the Inter Parliamentary Union have been cooperating to educate and engage parliamentarian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ssues since 2008, with a key aim to enhance parliamentary action and build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for nuclear disarmament.
 
‘The IPU greatly values the cooperation that has been developing with PNN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in recent years,’ said Paddy Torsney, Permanent Observer of the Inter Parliamentary Union to the United Nations. ‘Our joint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on Suppor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s an important tool which provides practical ideas and advice on how to advance  this crucial  issue . The forthcoming seminars and other events in parliaments will further that work and ensure we move resolutely towards a Nuclear Weapon Free World.’
핵군축을위한세계의원네트워크와 세계미래협의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일련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PNND(핵군축을위한세계의원네트워크)와 세계미래협의회(World Future Council, WFC)는 오늘 일명 [핵폐기를 위한 의원 행사(PEAs)], 즉 2014년 3월 20일 제네바 국제의원연맹(IPU) 소속 164명의 의원들이 채택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국회의 기여”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간담회, 세미나, 행사 등을 전세계 국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IPU와의 협력하에 이뤄질 국회 간담회, 행사들은 IPU 결의안에서 채택된 주요 합의사항, 특히 핵무기를 철폐하고,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제거하며, 핵무기 없는 안전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다자 협상을 증진해야 할 경제적, 인도적 의무가 있음을 국회가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것입니다.
PNND와 WFC는 2015년 NPT 검토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회기 동안 뉴욕 유엔에서 아래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벌지타 존스도티르(Birgitta Jonsdottir) 아이슬란드 의원은 제네바 IPU 총회에서 아이슬란드 의회를 대표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은 전세계 국회의원들이 치명적 힘의 게임에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야콥 본 웩쿨(Jakob von Uexkull), 세계미래협의회 창립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미 시행된 바 있는 핵감축 정책들에 대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과 국제사회 수준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핵감축을 진척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실현가능하고 실제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회 행사는 지난 3월 15일 체코 상원의원이자 상원 부의장, PNND 의원회 회원인 알레나 가즈코바(Alena Gajduskova)가 체코 의회에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는 IPU 결의안은 물론이고 2009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발표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비전과 의제, 그리고 적십자적신원사 대표단 채택 2013 핵군축 결의안의 후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즈코바 의원은 ‘의회야말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반드시 토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에서 시작하는 상식적 규칙들 특히 핵전쟁이 위반하게 될 이러한 규칙들에 기초하여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핵무기는 우리의 예산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안정화보다 핵무기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PNND, WFC 그리고 IPU는 의회의 행동을 제고하고 핵군축을 위한 의회간 협력을 이뤄낼 목적으로 2008년 이래 핵무기 비확산과 핵감축 이슈에 대해 의원들을 교육시키고 보다 개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습니다. 
IPU의 유엔 상임옵저버 패디 톨스니(Paddy Torsney)는 ‘IPU는 최근 PNND와 WFC와의 협력이 최근 발전되어 온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비확산 및 핵감축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위한 공동 핸드북은 이러한 중요한 이슈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아이디어와 조언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앞으로 지속될 의회 세미나와 다른 행사들은 우리의 일을 확장하고 또한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행해 결의있게 나아가도록 해 줄 것입니다.’
